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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진로계획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과 장기적 진로
계획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188명이다. 장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간호사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OR = 4.59),
간호사가 여성적이거나 수동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OR = 2.73), 남자 간호사가 평생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OR
= 2.15) 등이 임상 외 분야로 장기 진로 선택을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성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남성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 외의 
진로 요구도가 높은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임상 간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간호 전문직을 소개하는 진로 교육을 통해 지
식, 기술,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of male nurses and their career plans, and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erceptions and their long-term career plans. The study subjects comprised 
188 male students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as of
August 2022.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career paths by selec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e perception that nursing is not
a job suitable for men and women (OR = 4.59), that male nurses are not perceived as feminine or passive
(OR = 2.73), and that male nurses are not considered to have a lifetime job (OR = 2.15) were identified 
as factors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in a non-clinical field. Male nursing students who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male nurses were more likely to pursue non-clinical fiel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study identifies the career needs of male nursing students. We determined that the
career path had a strong impact on deciding between non-clinical and clinic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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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 간호사의 역할은 병

원에 입원한 환자의 신체 간호와 의사의 보조였고, 여성
이 전담하는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성애와 여성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간호사
의 인식변화로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는 간호학
과의 인기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간호
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최근 20%에 이르게 
되었다[2]. 간호사 국가고시 통계에 따르면 남자 간호사
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도 2월 기준 총 2
만 8,194명으로 확인되었다[3].

많은 남학생들이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남자 간
호사의 면허취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로 병원 임상 현장에 근무하면서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5]. 젊은 여성 환자들이 남자 간호
사를 간호사가 아닌 하나의 남성으로 여겨 그들의 간호
행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남자 간호사는 여성 
대상자의 간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5,6]. 간호사
로서 필수적인 간호행위인 유방암 환자 수술 부위 드레
싱, 도뇨관 삽입, 관장, 욕창 사정, 수술 전 간호에 필요
한 제모,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환의 교환 등 가슴과 생
식기의 노출이 필수적인 간호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7]. 대한 남자간호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의
료기관에 남자 간호사를 위한 탈의실과 휴게실이 존재하
지 않으며 남자 간호사를 병원에 있는 다른 직종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고충 사항 개선에서는 
병원 내에서 남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반영
되기가 쉽지 않은 등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8]. 이러한 경험과 사회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향
상 시키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간
호행위를 거부당한 경험은 남자 간호사의 역량 확보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4]. 이는 남자 간호
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어 2016년 기준 남자 간호사 
이직률(27.1%)이 전체 간호사 이직률(12.6%)의 두 배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5,9]. 

이런 현실이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
학생은 3학년부터 임상 실습에 임하게 되며, 임상 실습
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희망이 병원 간호사

가 52.8%, 지역사회간호사 47.2%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8]. 많은 남자 간호대학생은 임
상 실습 중에 남자라는 이유로 실습에서 배제되거나 보
호자로부터 차별을 받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
로 인해 직업에 대해 갈등하는 경험을 한다[10]. 이런 점
들이 남자 간호사에 대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인식과 추후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만 선행연구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나 남
자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 되어 인식과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11,12].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선택 경향과 남자 간호대
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향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

사에 대한 인식 수준,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을 확
인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따른 첫 진로계획의 차이 및 장기 진로 계획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사
에 대한 인식이 장기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자 간호 학생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과 진로 선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22년도 8월 기준 전국 대학
교 및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학생
이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국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온
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
해 고안된 Peduzzi 등[13]의 표본 수 계산 방법에 따라 
독립변수 8개, 양성 비율 47.6을 대입하여 168명의 목
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응답자는 총 227명이었다. 이 
중 동의하지 않은 1명, 여자 33명, 진로계획 없음 2명, 
간호 학생이 아니라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하여 첫 진로계
획 분석에는 18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
기 진로계획 분석에는 응답 결측을 가진 3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185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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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Variables Categories N (%)

Enrolled participants (Total) 188 (100.0)

Grade

1st 62 (33.0)
2nd 50 (26.6)
3rd 49 (26.1)
4th 27 (14.1)

Religion

None 124 (66.0)
Protestantism 47 (25.0)

Catholic 10 (5.3)
Buddhism 7 (3.7)

Military Yes 78 (41.5)
No 110 (58.5)

Experience in other 
major

Yes 35 (18.6)
No 153 (81.4)

Medic career Yes 44 (23.4)
No 144 (76.6)

Presence of Nurse 
Relatives

Yes 29 (15.4)
No 159 (84.6)

Grade point average 4.0≤ 150 (79.8)
<4.0 38 (20.2)

2.2 연구 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학년, 결혼, 종교, 병역 유무, 

학점, 타전공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2.2.2 첫 진로계획 및 장기 진로계획
진로계획에 대한 항목은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

였다.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첫 진로(졸업 후 첫 
번째로 선택한 진로)와 장기적인 진로(첫 번째 진로 이후
에 선택한 진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을 나누어 질문하였
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 전 타 전공 경
험에 대한 질문은 2개, 간호직 희망 이유 9개, 졸업 후 
첫 직장 희망 진로 2개, 졸업 후 이직 의도 1개, 졸업 후 
장기 희망 진로 2개의 문항이다. 희망 진로에 대한 변수
는 임상 간호사와 임상 외 간호사(보건직 공무원, 구급대
원, 보건관리자, 보건 교사, 간호장교 등)로 나누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Mun[1]이 

사용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다. 긍정적
인 질문은 14개, 부정적인 질문은 2개 문항이며, 부정 문
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각각의 세부 질문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Yes 또는 other와 No 또는 other로 코딩하였다. 
Mun[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대상자별로 측정되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Cronbach's α=.879, 학부형은 Cronbach’s 
α=.908, 교사는 Cronbach’s α=.856이었다. 본 연구에
서 해당 도구의 Cronbach’s α는 .836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헬싱키 선언 등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

하여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7일까지 실시하
였다. 대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간호학과 학생회를 통
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연구의 목적, 참여 방법,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구글 폼의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
하여 비대면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시 익명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이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밝히고 추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개인 신상 정보를 삭제 후 비밀번호를 걸어 대
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개인 요인, 남자 간호
사에 대한 인식, 첫 진로 및 장기 진로 등 변수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장기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88명이고, 1학년 62명(33.0%), 2

학년 50명(26.6%), 3학년 49명(26.1%), 4학년 27명(14.1%)
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24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가 47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병역은 미필이 110명(58.5%), 간호학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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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areer plan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1st career plan (N=188) Long-term career plan (N=185)

Clinical Other Clinical Other 
N (%) N (%) X2 (p) N (%) N (%) X2 (p)

(Total) 157(83.5) 31(16.5) 97(52.4) 88(47.6)

Grade

1st 56 (35.7) 6 (19.4)

3.36
(.339)

44 (45.4) 17 (19.3)

16.55
(.001)

2nd 41 (26.1) 9 (29.0) 23 (23.7) 27 (30.7)
3rd 39 (24.8) 10 (32.3) 22 (22.7) 25 (28.4)
4th 21 (11.2) 6 (19.4) 8 (8.2) 19 (21.6)

Religion
Yes 50 (31.8) 14 (45.2) 2.04

(.153)
31 (32.0) 32 (36.4) 0.40

(.528)No 107 (68.2) 17 (54.8) 66 (68.0) 56 (63.6)

Military
Yes 90 (57.3) 20 (64.5) 0.55

(.458)
45 (46.4) 63 (71.6) 12.05

(.001)No 67 (42.7) 11 (35.5) 52 (53.6) 25 (28.4)

Medic career
Yes 35 (22.3) 9 (29.0) 0.66

(.418)
15 (15.5) 29 (33.0) 7.79

(.005)No 122 (77.7) 22 (71.0) 82 (84.5) 59 (67.0)

Presence of Nurse 
Relatives

Yes 25 (15.9) 4 (12.9) 0.18
(.670)

18 (18.6) 11 (12.5) 1.28
(.258)No 132 (84.1) 27 (87.1) 79 (81.4) 77 (87.5)

Experience in other 
major

Yes 27 (17.2) 8 (25.8) 1.27 
(.260)

13 (13.4) 21 (23.9) 3.37
(.067)No 130 (82.8) 23 (74.2) 84 (86.6) 67 (76.1)

Grade point average
4.0≤ 37 (23.6) 1 (3.2) 6.64

(.010)
22 (22.7) 16 (18.2) 0.57

(.449)<4.0 120 (76.4) 30 (96.8) 75 (77.3) 72 (81.8)

학 전 다른 전공 경험의 여부는 153명(81.4%)이 없다고 
답하였다. 의무병 경험자는 44명(23.4%), 가족 및 친척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명(15.4%), 학점 
평균은 4.0 이상이 150명(79.8%) 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첫 진로계획과 장기 진로계획
졸업 후 첫 진로계획은 임상 분야를 희망하는 대상자

가 157명(83.5%), 임상 외 분야는 31명(16.5%)이었고, 
졸업 후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진로계획은 임상 분야가 
97명(51.6%), 임상 외 분야는 88명(46.8%)으로 확인되
었다. 졸업 후 첫 번째 진로계획으로 임상을 선택한 경우 
학점 평균이 ‘4.0 이상’이 23.6%, ‘4.0 미만’이 76.4%였
고 임상 외 분야의 경우 학점 평균 ‘4.0 이상’이 3.2%, 
‘4.0 미만’이 20.2%였다(x²=6.64, p=.010). 장기 진로에 
있어서 학년과 임상 분야 선택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x2=16.55, p=.001). 장기적 진로로 
임상 분야를 선택한 경우 군필자는 46.4%, 미필자는 
53.6%였고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군필자는 71.6%, 
미필자는 28.4%로 확인되었다(x2=12.06, p=.001). 장
기 진로로 임상 분야를 선택한 의무병 경험자는 15.5%, 
의무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84.5%였고 임상 외 분야
를 선택한 의무병 경험자는 33.0%, 경험하지 않은 경우 
67.0%였다(x2=7.79, p=.005) (Table 2).

3.3 남자 간호사 인식에 따른 첫 진로계획의 차이와 
   장기 진로계획의 차이

남자 간호사 인식 도구를 활용하여 16개의 문항을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 평균점수는 장기 진로계획에서 임
상 분야(3.77±0.47))와 임상 외 분야(3.59±0.53) 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5). 단기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임상을 선택한 경우의 
82.2%가 임상 외를 선택한 사람의 64.5%가 ‘간호직은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p=0.027), ‘남자 간호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역
할 모델이 될 수 있다’에 동의한 경우 80.9%가, 동의하
지 않은 경우는 58.1%가 임상을 선택하였다(p=0.006). 

장기 진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직은 남녀 모두
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 동의한 사람의 88.7%가, 동의
하지 않은 사람 68.2%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01), 
남자 간호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동의한 사람의 85.6%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693%가 임상을 선택하였다(p=0.008). 

‘남자 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일 것이다’에 동의한 한 사람의 48.5%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74.4%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00),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에 동의한 사
람의 76.3%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88.6%가 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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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areer plans according to perceptions of male nurses

Variables
1st career plan (N=188) Long-term career plan (N=185)

Clinical Other Clinical Other
M±SD M±SD t (p) M±SD M±SD t (p)

Average score for 
perception of male 

nurses 

All (3.71±0.50) (3.57±0.51) 1.41(.161) (3.77±0.47) (3.59±0.53) 2.47(.150)

6 var.† (3.80±0.66) (3.62±0.64) 1.42(.158) (3.89±63) (3.66±0.66) 2.40(.170)

Variables categories N (%) N (%) x2 (p) N (%) N (%) x2 (p)

Responsible
Yes 130 (82.8) 26 (83.9) 0.02

(.885)
82 (84.5) 71 (80.7) 0.48

(.489)Other 27 (17.2) 5 (16.1) 15 (15.5) 17 (19.3)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Yes 129 (82.2) 20 (64.5) 4.91**
(.027)

86 (88.7) 60 (68.2) 11.63***
(.001)Other 28 (17.8) 11 (35.5) 11 (11.3) 28 (31.8)

A high income
Yes 50 (31.8) 5 (16.1) 3.09

(.079)
33 (34.0) 21 (23.9) 2.30

(.129)Other 107 (68.2) 26 (83.9) 64 (66.0) 67 (76.1)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Yes 127 (80.9) 18 (58.1) 7.65**
(.006)

97 (85.6) 88 (69.3) 7.06
(.008)Other 30 (19.1) 13 (41.9) 14 (14.4) 27 (30.7)

Feminine and passive
No 93 (59.2) 24 (77.4) 3.64

(.056)
47 (48.5) 69 (78.4) 17.70***

(<.001)Other 64 (40.8) 7 (22.6) 50 (51.5) 19 (21.6)

Wrong job choice
No 126 (80.3) 27 (87.1) 0.80

(.371)
74 (76.3) 78 (88.6) 4.80*

(.028)Other 31 (19.7) 4 (12.9) 23 (23.7) 10 (11.4)

Good adaptability and 
relationship

Yes 94 (59.9) 16 (51.6) 0.73
(.394)

59 (60.8) 48 (54.5) 0.75
(.388)Other 63 (40.1) 15 (48.4) 38 (39.2) 40 (45.5)

Good at nursing
Yes 131 (83.4) 26 (83.9) 0.004

(.953)
81 (83.5) 73 (83.0) 0.01

(.920)Other 26 (16.6) 5 (16.1) 16 (16.5) 15 (17.0)

Suitable for OBGY and 
NU‡

Yes 57 (36.3) 7 (22.6) 2.17
(.141)

40 (41.2) 24 (27.3) 3.98**
(.046)Other 100 (63.7) 24 (77.4) 57 (58.8) 64 (72.7)

Many opportunities for 
promotion

Yes 23 (14.6) 6 (19.4) 0.44
(.507)

12 (12.4) 16 (18.2) 1.21
(.271)Other 134 (85.4) 25 (80.6) 85 (87.6) 72 (81.8)

Easy to get a job
Yes 101 (64.3) 21 (67.7) 0.13

(.716)
60 (61.9) 59 (67.0) 0.54

(.462)Other 56 (35.7) 10 (32.3) 37 (38.1) 29 (33.0)

Be trusted
Yes 91 (58.0) 17 (54.8) 0.10

(.748)
58 (59.8) 47 (53.4) 0.77

(.381)Other 66 (42.0) 14 (45.2) 39 (40.2) 41 (46.6)

A lifelong occupation
Yes 70 (44.6) 12 (38.7) 0.36

(.547)
53 (54.6) 29 (33.0) 8.79***

(.003)Other 87 (55.4) 19 (61.3) 44 (45.4) 59 (67.0)

Prompt handling of work
Yes 90 (57.3) 13 (41.9) 2.48

(.116)
55 (56.7) 46 (52.3) 0.37

(.546)Other 67 (42.7) 18 (58.1) 42 (43.3) 42 (47.7)

Demonstrate leadership
Yes 130 (82.8) 24 (77.4) 0.51

(.477)
82 (84.5) 69 (78.4) 1.16

(.283)Other 27 (17.2) 7 (22.6) 15 (15.5) 19 (21.6)

Expect Yes image 
improvement

Yes 76(48.4) 14 (45.2) 0.11
(.741)

49 (50.5) 39 (44.3) 0.71
(.399)Other 81(51.6) 17 (54.8) 48 (49.5) 49 (55.7)

†Average meaningful 6 score :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feminine and passive, Wrong job choice, 
Suitable for OBGY and NU, a lifelong occupation
‡OBGY and NU :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eonatal unit

선택했다(p=0.028). ‘남자 간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적합하다’에 동의한 사람의 경우 
41.2%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7.3%가 임상을 
선택하였으며(p=0.046),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것이다’에 동의한 사람의 54.6%가, 동의하지 않

은 사람의 33.0%가 임상을 선택했다(p=0.003) (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장기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남자 간호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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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 진로 
선택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4). 군 미필자에 비해 군필자가 장기 진
로로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경우가 OR 2.39(1.17- 
4.86)로 더 높았다.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
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임
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4.59(1.72-12.25)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
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
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야
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2.73 (1.27-5.84)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
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3.40 (1.05-10.98)로 나타났
다.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보다 그
렇지 않은 학생이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OR 
2.15(1.06-4.37)로 나타났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Career Planning of 
Male Nursing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R (95% CI) p

Military experiance
No ref.
Yes 2.39 (1.17-4.86) .017

Grade point average
4.0≤ ref.
<4.0 1.60 (0.68-3.77) .283

A suitable job for both 
gender

Yes ref.
Other 4.59 (1.72-12.25) .002

Role model for one's 
children

Yes ref.
Other 1.26 (0.51-3.14) .614

Feminine and passive
Other ref.

No 2.73 (1.27-5.84) .010

Wrong job choice
Other ref.

No 3.40 (1.05-10.98) .041
Suitable for OBGY and 

NU*
Yes ref.

Other 1.20 (0.58-2.49) .627

A lifelong occupation
Yes ref.

Other 2.15 (1.06-4.37) .034
* OBGY and NU :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eonatal unit

4. 논의

간호대학생은 졸업하고 대부분 임상에서 첫발을 내딛
지만 여러 이유로 임상에서 이탈하고 있다[14]. 특히 남
자 간호사의 경우 그 숫자가 여성의 2배에 이른다[1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생은 첫 진로계
획으로 병원 임상을 선택하지만, 장기적인 진로계획은 
임상 외의 분야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임상
에서도 경력을 쌓고 임상 외의 분야로 이직하는 경향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으로는 남학생이 임
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16] 간호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 연구를 
통해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임
상 외의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이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
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OR 4.59), 남자 간
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
로 인식(OR 2.73),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
지 않는 인식(OR 2.15) 등이 임상 외의 분야로 진로 설
정하는데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희망 근무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을 
희망하는 경우가 낮아졌다. 이는 학과에 재학하면서부터 
임상을 원하지만, 졸업반이 될수록 병원 외 취업을 고려
하게 된다는 Jeong[9]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교내실
습(기본 간호학 실습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간호 기술을 
접하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한다. 반대로 임상 실
습을 경험하게 되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는데, 
남학생으로서 한계점을 마주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7]. Joo[18]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
생의 경우 일부 임상 실습(주로 여성 간호학 실습) 중 현
장에서 배제되어 자율학습으로 실습 시간을 보내며, 환
자나 보호자에 대한 행동 제한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 보
고되었다. 또한, 실제로 학과의 교육과정이 여학생 중심
으로 치우쳐져 여성 지배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19], 자신의 남성성과 조직의 여성성의 충돌로 인해 진
로를 고민하는 등[20]의 문제를 마주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임상 
실습 경험과 남자 간호사의 현실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에 대한 부
정적인 소견을 갖게 하여 임상 외 분야를 더 선호하게 되
는 것이다. 이는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임상 외의 분야로 진로 설정을 하게 되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최경혜 등[5]의 연
구는 임상에서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남자 
간호사는 역량이 저하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없게 될 가
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이직을 원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고 설명하였다. 취업에 용이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음에
도 실습을 통해 남자 간호사 처우에 대해 느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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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자신은 임상 분야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직이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자 간호사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추후 임상 외 분야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남자 간호대학
생의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
[8]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인식
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사회적 인식이나 본인의 병원 방
문 경험, 임상 실습 등 여러 경험을 통해 마주칠 수 있었
던 간호사의 모습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20]. 따라서 
병원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역할 모델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병역 여부에서도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장기 진로로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2.39). 이
는 군 입대로 인한 동기들의 부재, 군에서의 남성성 강조
와 복학 후 여성 집단과의 동화에서 충돌을 겪으며 여성 
집단인 병원 취업을 고민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특히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대상자들은 
임상 분야보다 임상 외 분야를 희망하게 된다[20]. 의무 
병과에는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의료, 약제, 의료기사 등
과 관련한 학과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지
원이 가능하다. 즉 복무기간 동안 군 병원의 다른 의무병
과의 접촉 및 교류, 특수 파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를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임
상 외 분야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21]. 이러한 점을 보
았을 때, 다양한 분야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바
라보고, 임상 외의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물론 의무병은 복무하는 환경에 따라 경험의 차이
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설문 문
항에 군 경험, 의무병 경험과 관련된 자세한 질문이 포함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군 경험
과 의무병 경험을 포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남자 간호사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보다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확률이 약 3.4배(OR 3.40)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가 가능한 점이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간호학생들
은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임상 외 분야로 간호직/보건직 
공무원(20.7%)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소방직 공
무원 12.2%, 산업간호사 6.9%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
다. 기존 사회에 진출한 남자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은 병

원 간호사가 아닌 보건 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 
교사 등 병원 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16] 맥락을 함께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구분하는 인식 때
문에 남학생과 남자 간호사의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되었
다[22]. 게다가 근무환경의 열악함, 근무시간은 길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
는 인식 등 때문에 남자 간호사의 이직률이 여자간호사
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남자 
간호사가 적응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간호사로서 전문
성을 향상 시킬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그럼에도 첫 직장으로 병원을 택한 것은 간호학과의 취
업 및 진로의 지도가 임상에 맞추어져 있고 임상 외 분야
를 희망하는 것은 경력을 쌓은 후 소방직 공무원, 산업간
호사 등으로의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남
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OR 
2.15)은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연금 지급이 되어 노후
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건직/소방직 공무원을 생각하며 
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지역사회 간호사로 나아
가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들은 의료기관에서 
남자 간호사기에 겪는 어려움과 직업적 안정성 등을 고
려해서 최종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
며, 이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여학생들, 졸업 이후의 남자 간호사 등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전 수의 남자 대학생과 남자 간호사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군 생활을 경험한 이후로 진로
에 대해 생각이 바뀌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향후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 간호사
는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급이나 교수 등의 
직책에 이른 사람들이 적어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으로서 
간호 전문직으로 20년 또는 30년 등 장기간의 삶을 관찰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점 때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그로 인해 간호 전문직, 특히 임상 진로 선택 및 
적응 그리고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간호대 남학생들의 진로 선택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남학생들의 생각과 진로 요구도를 
조사했기 때문으로, 진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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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은 병원 임
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점점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진로
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교과목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첫째, 본 연구결과 간호직을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 남자간호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 남자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
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임상 외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사
회적인 시선 및 인식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 전
문직이 여성적인 직업보다는 전문직 자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전문성 증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하
면 개선될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남자 간호대학생이 
주로 접하게 되는 병원 내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향
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임상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
고 살아가는 남자 간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의 방향이 임상뿐만 아
니라 임상 외의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요구
도를 파악한 점이 의미가 크다. 남자 간호사의 직업에 긍
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임상 외의 진
로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간호사 양성
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간호 전문직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진
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시점에 필요한 변수들만
을 조사하여 연구하는 등 삶 전반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류인 직업군과 사회에서 남
성이 진입하여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직무, 건강 등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관찰이 필요하며 연구의 의미가 클 것이므로 
향후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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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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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 연(So Yeo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박 서 현(Seo Hyeo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학

홍 진 의(Jineui Hong)                     [정회원]

• 2019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대
학원 (보건학 석사)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2년 1월 ~ 2021년 8월 : 한양
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빅데이터, 공중보건


